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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꼬마 여동생 로라를 우리 가족으로 

인봉하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중국 홍콩 성전까지 

왔어요. 나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영을 느꼈어요.

로사 피, 9세, 캄보디아

우리들 이야기

내가 여덟 살이 되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많은 

친구들이 내 침례식에 왔어요. 아버지가 내게 

침례를 주시고 확인해 주셨어요. 나중에 나는 

암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머리카락을 30cm 

기부했어요. 의미 있는 생일을 보내서 정말 

행복했어요.

라보나 알, 8세, 인도네시아

나는 침례식에서 긴장이 되었지만, 물속으로 들어가자 마음 가득 

기쁨과 행복이 느껴졌어요.

토마스 비, 8세, 우루과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은 선반에 

게임을 쑤셔 넣어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곧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내 빛을 비추었어요.

위니 더블유, 10세,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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